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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형의 반란

1) 중세의 반란 - 신성과 인성, 성상 파괴 논쟁, 인문주의의 바탕

2) 전자시대의 반란

⑴ 생산방식의 변화
⑵ 표현가치의 변화
⑶ 소통형식의 변화
⑷ 사상체제의 변화

3) 예술사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표상들로 이루어집니다. 표상들은 예술사의 내부 곳곳에 배치할 
수 있고, 배치 결과, 즉 짜임새(구조)에 따라 새로운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비추어 예
술 작품과 예술가의 선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예술사의 구조 변화보다는 이미 사실로 드
러난 예술의 시대상과 비판적인 검토에 따른 시대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예술사를 파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4) 개별적인 표상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예술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앞의 표상들이 
예술사라는 경계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개별 표상의 활용은 선택한 표상에 맞추어 예술사를 읽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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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형의 변천(흐름)

법입니다. 표상의 선택은 예술사 탐구의 목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객관성, 타당성, 예술 가치 등등의 검증 조건을 갖춘 
데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5) 인형은 가장 보편적인 표상입니다. 인류가 인간 자신을 본
뜬 형상에 애착을 보였다는 점 때문에 거둔 보편성이지만, 역사 
변천과 전형(典型=본보기)의 완성에 따라 인형은 단순히 사람을 
닮은 것이어야 한다는 범위를 넘어서 ‘세계의 모든 형상’을 이
해하는 잣대로 변화하였습니다. 예술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
한 인공적인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잣대의 수용이 가능했
다고 보면 크게 어긋남이 없겠습니다. 물론 자연주의를 내세우
는 예술 작품을 평가하면서 사람의 감성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
하였는가 하는 물음과 답변으로만 예술 가치의 높낮이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속적인 분업화와 마
찬가지로 예술의 형식이 다양해졌으므로, 인형으로 모든 것을 
묶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형
은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6) 예술사의 대표적인 표상으로서 인형은 예술사의 흐름을 파악할 때, ‘탄생-반란-이상-혁명-전망’
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인형의 변천사가 아니라 예술의 변천사입니다.

7) 인형의 반란은, 인형의 탄생 이후 다양한 형태들이, 세계의 의미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형상들
이 신앙과 만나고, 교의와 만나며, 사상과 만남으로써 생긴 예술과 세계관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
망(문제의식의 실천)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인형의 파괴이고, 신앙과 교의의 파괴
이며, 사상에 속박된 예술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예술 가치에 대한 편견, 세계 
형상에 대한 고정관념, 정치적인 예술 이용, 종교 권력의 도구 등에 대한 비판입니다.

8) 예술이 진화한다고 가정할 때, 인형의 반란에 따른 결과가 예술을 새로운 종속과 새로운 문제
점으로 몰아넣는다고 하여도 진화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질적인 예술 가치의 생산을 일으키거나 
과거의 예술 가치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예술이 발전한다고 가정할 때, 인형의 반란은 
늘 발전을 겨냥합니다. 물론 늘 진보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9) 인형의 반란은, 예술의 특수한 세계관을 인정하고, 일반 역사에 견준 예술사의 독자성에 역사관
을 꿰맞추어 설명하더라도, 예술사가 사회 가치의 변화와 인간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아울러 예술이 독립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사는 이념과 정치에 대한 
탈종속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1) 신성과 인성1) : 예술에서, 신성을 표상하는 많은 상징과 도상이 있습니다. 인간을 신의 모방으로 
생각할 때, 인성은 신성을 밝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싯다르타와 예수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의 지혜를 새긴 경전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
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성과 인성은 하나로 일체화하거나 따로 떼어서 저마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식에 따라 의미와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교 권력 구조에 따라서 신성 속에 존재하는 인성
을 강조하거나 인성 속에 신성을 넣어 인본주의적인 신관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2) 성상 파괴 논쟁2) :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여 만든 형상물이 신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
에 따라 파괴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지배자들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자마자 논쟁이 잠잠
해졌고, 신성과 인성의 혼연일체를 믿으면서 논쟁은 가라앉았습니다. 

(3) 인문주의의 바탕 : 유럽의 중세에서 세계로 퍼진 말 중에 인문주의라는 낱말은, 줄곧 기대를 모
았고, 오늘날 문화 방법으로 활용하는 인문주의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고차원적
인 예술과 저차원적인 예술을 나누는 인문학 형식에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예술의 가치 향상은 예술

1) 네스토리아니즘 -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적인 신성과 인성이 존재한다.(네스토리우스(Nestorius) 수도사), 단성론 -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본성으로 존재한다.(에우티케스 수도원 원장.), 단활설 - 그리스도의 본성은 둘이지만, 하나의 

활동력만 있다(세르기우스), 단의설 - 그리스도에 있어서 유일한 의지에 의해 두 본성이 있다.(세르기우스 대주교, 헤라클리우스 황

제)

2) 다마세누스의 이론, ‘직관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하여 신성의 부분적인 숭고한 실체를 발견한다. 성상의 공경이란 형상이라는 매개

체를 통하여 신적인 실체를 우러러 보는 것이다.’ 787년의 제2차 니체아 공의회 결의문, ‘성상은 숭고한 실체의 반영으로서 존재한

다. 양자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하여 성상에는 신적인 기운이 담겨 있고, 그 성상을 정관함으로써 신과 통하게 되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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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문주의의 범위에 들어가거나 인문학의 평가에 따라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는 인식도 생겼습니다. 문예부흥기(르네상스, 인문주의, 고전주의)에 이르면 위대한 예술가들조차 인
문주의에 대한 편입을 위하여 노력할 만큼 사회 가치의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였습니다. 동서양에 걸
쳐 예술가의 사회적인 지위는 과거로 갈수록 낮았으며, 신분 상승의 기회도 좁았습니다. 예술이 사
회에 끼친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예술은 ‘기술적인 솜씨’, ‘육체적인 훈련에 따른 기교’라는 지배
자들과 사상가들의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술의 성과가 커졌기도 하였지만, ‘하늘이 낳은 신묘한 
재능’이라는 의식이 점차 커지면서 예술가들의 신분 상승의 기회가 넓어졌으며, 사회 공헌도도 더 
높아졌습니다. 장인(마이스터=meister)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았고, 직업 예술가들은 큰 벼슬을 얻는 
등 지위의 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가의 활동을 넓혔고,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과와 활동 사실에 따라 달랐지만, 마이스터징거3), 무용교사4)는 그러한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 종교와 예술

1) 중세의 예술 : 중세는 이전 시대보다 예술의 규칙적인 질서를 만드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대부터 존재하였던 도제 교육5)의 개선과 체계화, 종교적인 예술 규범, 수학과 논리학의 가치 증대 
등이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는 음악, 춤, 미술, 문학의 변천 속에서 종교시대의 예술이 어떤 특
징을 선보였는지 살핍니다.

 (1) 음악 : 소리(자연일체) - 교의(敎義, 찬송) - 규범(캐논, 아카데미) - 시원(다양한 음악과 엄격한 
형식의 대조) - 소리(순수성)

 (2) 춤 : 즉흥(몸짓, 표현형식) - 제무(祭舞, 숭배) - 규범(아카데미, 형식미) - 시원 - 즉흥(본질)

 (3) 미술 : 선(표현기법) - 도상 - 규범 - 시원 - 선(순수조형)

 (4) 문학 : 글자(소통) - 신화(서사시, 송찬(頌讚), 경전) - 문예(문채, 소설과 시 형식의 완성) - 자연
주의 - 개념(기계)

2) 예술의 형식 : 7가지의 개념 묶음으로 중세 예술 형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뒤에 덧붙인 
개념들에 무게를 두고 생각합니다.

 (1) 자연과 사실 : 고대의 예술(미술, 문학, 공연)6)에서부터 중시한 형식 및 가치
 (2) 축제와 예술 : 괴성, 집단성의 의의, 기획과 경영
 (3) 조형과 상징 : 형상을 만드는 방법, 상징화의 목표
 (4) 도상과 미론 : 형상 연구의 방법, 종교적인 도상, 아름다움에 관한 규칙 및 이론
 (5) 건축과 화면 : 고대의 전형(典型), 비례와 대칭, 화면 분할과 구성
 (6) 무대와 미술 : 공간 예술, 공연의 요건, 무대 미술의 형성
 (7) 설계와 생산 : 예술의 모든 형식과 내용을 만드는 기초 과정이며, 생산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설
계(디자인=design) 

3. 예술사 3갈래

 (1)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의 변천을 살펴서 예술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
며,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등에 걸쳐서 매우 보편적인 형식입니다.

 (2) 신앙과 종교성 : 신앙과 종교성의 변천을 살펴서 예술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며, 사회 변
화 또는 이념의 변화에 매우 밀접하게 탐구하는 형식입니다.

 (3) 예술 형식 : 형식은 양식의 밑거름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예술 형식의 변천
을 탐구하여 예술사를 살피는 방법은 예술 양식의 흐름, 특히 예술사조의 변화를 더 비중있게 다룹
니다.

3) Meistersinger 14세기-16세기에 여러 도시에서 활동한 시인이자, 음악가를 가리킴.

4) 16세기-17세기에 주로 귀족들의 사교춤에 영향을 끼친 안무가이자, 무용가를 가리킴.

5) 도제는 특별한 표현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생을 의미함. 중세에는 공방이 생겼고, 공방은 뛰어난 장인 또는 수도원, 국가 등이 운영하

였으며, 도제 교육으로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표현 기술을 가르쳤음. 고대의 고분벽화 또는 피라미드 벽화에 나타난 표현 기법과 양

식들은 도제 교육의 성과라 할 수 있음.

6) 벽화, 물감, 문자, 시, 춤, 의식(儀式), 의식용 유물들이 그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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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노란 예

수 - 폴 고갱

그림 2 

달마도-김명국

그림 6 고사관수

도-강희안

그림 9 자화상-

프리다 칼로

그림 4 대화의 기술 - 르네 

마그리트, 1950

그림 8 

L.H.O.O.Q.-마

르셀 뒤샹, 1919

그림 7 몽유도원도 - 안 견

그림 3 공간에

서 연속성의 독

특한 형태, 움베

르토 보치오니, 

1914

김명국의 달마도 : 선화(禪畵) 또는 선종화(禪宗畵)로 부르는 달마도는 불교 종파와 교리의 특색을 반영하여 화려함을 
피하고, 담백한 먹빛과 여백의 구도, 인물의 돈오점수(頓悟漸修)한 표정을 표현한다.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 문인의 이상을 반영하여 청렴결백한 문인화의 특징을 표현한다.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 초현실주의로 나누지만 자신의 내면, 인생에 대한 응시에 초점을 두며 세계의 단상을 자

신과 일체화하여 표현한다.
마르셀 뒤샹의 L.H.O.O.Q. : 수염을 단 모나리자로서 전통 예술에 관한 연구 자세와 현대 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보

여주고자 한다. 다 빈치가 제시한 스푸마토(sfumato-인물과 배경의 경계를 부드럽게 묘사하는 색채 표현.)는 사라지고 
인공적인 배경 앞에 선 인물상을 연출하고 있으며,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보다는 예술계를 향한 응시를 꾀한다.

르네 마그리트의 대화의 기술 :
폴 고갱의 노란 예수 :
움베르토 보치오니의 공간에서 연속성의 특이한 형태 :
안 견의 몽유도원도 : 

<작품 읽기>

<추천 영상 자료>

더 나쁜 범죄 (김 건, 2009. 단편영화) * 무료 감상(malzip.com 360번 글 속 영상)
이퀼리브리엄 (커트 위머 감독, 2003.) * 극장 개봉작. ‘예술을 제거하라. 모나리자를 태
워라.’

<강의 정리>

1. 인형은 단순한 사람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이 세계를 표현하는 도상의 대표적인 
형상성을 띤다.
2. 종교의 형태는 이념의 한 갈래로서 예술 형식을 결정한다.
3. 예술사는 예술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갈래를 새롭게 나눌 수 있다.
4. 예술은 자연과 세계를 보는 형식이다.

<참조>

 예술의 정의 : 예술은 예술가의 생산 방법과 노동에 의하여 생산한 예술작품의 가치와 양식에서 
추출한 예술 형식-안팎의 형식-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성화상 논쟁 : 이 논쟁은 726년부터 843년까지 성상파괴주의자(황제파)와 성상을 변호한 수도원 
사이의 정치적인 대립이었다. 한편 동방 비잔틴 교회는 인간의 모습이므로 우상숭배라고 낙인을 찍
어서 예수, 성모, 성인, 성녀의 모상을 반대하고, 파괴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고전주의의 풍부한 예술 



내용

중세 표기
종교의 목표
예술 형식
강의 정리

개념
완전한 인간, 예술진화론, 예술사의 이중적인 흐름, 예술사 분법, 상징 조

형, 도상학, 동서예술방법론, 발자크와 스탕달,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괴성.

목표

예술 표기를 읽는다.
신인동성동형의 의미를 안다.
예술 형식으로 예술사의 기원을 파악한다.
작품 감상법으로 작품 관람을 이해한다.

3-2 강

그림 14 금동미

륵보살반가사유

상, 국보83호

 그림 12 석굴암, 국

보24호  그림 13 국

보78호

그림 11 샤르트르 장미창, 팀파늄, 장식조각

풍류를 벗어나 종교 차원에서 선악의 대립이라는 세계관 형성에 서있었고, 사실적인 조형을 등한시
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이기만+예술사

중세의 표기를 읽으며, 흐름을 이해하자. 유럽은 로마제국의 변화, 교화의 재위, 전쟁, 비잔틴 제국, 
이슬람 문명, 인쇄기 발명, 종교개혁의 전조, 항로 개척 등의 위치를 보자. 한국, 중국, 일본은 전통문
화를 튼튼하게 다지면서,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고대에 유입한 종교의 발전을 꾀하였으며, 종교와 
정치, 예술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중세의 문화예술 성과는 근세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이어지거나 흡수하여 종합적인 예술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나아갔다. 이를테면 안 향
의 초상화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형7)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백운화상이 엮은 직지
는 조선시대의 인쇄술뿐 아니라, 구텐베르크의 성경에 쓴 금속활자 인쇄에 영향을 끼칠 만큼 세계의 
모범이 된 기술이었다. 이와 함께 종교의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종교화 대신 현실적인 인물화의 
기념비적인 초상화가 성행하였다. 불상은 고대의 둥글고 원만한 불상과 통일신라시대의 석굴암 등의 
불상 형태도 제작하였으나 네모난 얼굴을 하고 미소가 적으며 근엄하기까지 한 불상 제작이 유행8)

7) 안 향 초상화 : 화면의 위는 안 향의 아들인 우기가 쓴 제찬(題贊), 아래에는 얼굴을 배치(표2 참조.)하였다. 구도는 반신상으로 낮은 평정건(平頂巾)

을 쓰고 홍포(紅袍)를 입고 있다. 붉은 선으로 얼굴 윤곽선을 그렸고, 이목구비를 구륵법으로 표현하였으며, 옷주름은 음영 없이 간결하게 선묘하였

다. 학자의 풍모가 나타나며 조선시대 초상화의 표본이나 고려시대의 초상화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비단에 채색한 그림으로서, 세로 37센티

미터, 가로 29센티미터 크기의 인물화로 소수서원에 소장하고 있다. 우기(于器: 안 향의 아들)가 쓴 제찬(題贊)은 제작 경위와 최 림(崔琳)의 모사임

을 알려주고 있다. 1318년에 충숙왕이 학교를 세운 안 향의 공을 인정하고 그를 문묘(文廟)에 배향하기 위해 형상을 그리게 하였으며, 흥주수(興州

守) 최 림이 그것을 모사(模寫)하여 흥주 향교에 봉안했으며, 1542년 소수서원으로 옮겼다. 제찬-화의와 시, 제목 등으로 그림에 써 넣은 글. 반

신상-전신상의 상대적인 낱말. 반신상-전신상에 대비한 비례. 초상화는 전신상과 반신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평정건-서리(胥吏)들이 쓰던, 앞이 

낮고 뒤가 높아 턱이 진 두건 형식의 관. 검은색 무명을 두 겹으로 하고 사이에 심을 넣어 빳빳하게 만든 것으로, 각이 있는 것과 각이 없는 것 두 

종류가 있다. 홍포-붉은 옷 또는 옷감. 구륵법-선을 그을 때, 붓으로 한 번에 형태의 윤곽을 표현하는 것과 섬세하게 윤곽선(외곽선)을 긋고 물감이

나 먹물을 채우는 것·속을 채우지 않는 것. 옷주름-의습이라고 하며 초상화에서 매우 중요한 기법 중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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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안 향 초

상, 국보111호

제찬

(題贊)

인물

 표 8 안 향 초상화 형식-제찬/인물

하였다.
㉨이기만+예술사

1. 중세 표기

14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죽음
30년 무렵 예수 죽음
212년 카라칼라 칙령 공표
251년 고트족 데키우스 황제 죽임
303년~304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도 박해 칙령 선포
312년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개종
420년 성 히에로니무스 죽음
476년 서로마제국 멸망
493년 서고트족의 이탈리아 점령
533년~563년 비잔틴 제국의 북아프리카 재점령, 이탈리아 재점령
590년~604년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재위
610년 마호메트 포교 시작(메카)

631년 마호메트 죽음
668년 아랍인의 콘스탄티노플 공략 (673년 2차 공략, 717년 3차 공략)
726년~843년 성상 파괴 논쟁 (843년 비잔틴제국에서 가톨릭 교리 정통성 회복 
운동)
762년 바그다드 건설
800년 모로코의 이드리스 왕조 세움, 샤를마뉴 로마 황제 등극
904년 아랍인들의 테살로니카 약탈
961년 비잔틴제국의 크레타섬 정복
970년 파티마왕조의 이집트 정복
1054년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교회 분리
1073년~85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즉위
1096년~99년 십자군 (1147년 2차 십자군, 1189년 3차 십자군, 1204년 4차 십자군, 
1217년 5차 십자군, 1228년 6차 십자군, 1248년 7차 십자군, 1270년 8차 십자군)

1099년 십자군의 예루살렘 점령
1204년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정복
1227년 칭기즈칸 사망
1271년 마르코 폴로 동방 항해
1277년 일 연이 청도 운문사에서 삼국유사 집필 시작
1258년 몽골제국의 바그다드 정복
1274년 성 토마스 아퀴나스 죽음
1321년 단테 죽음
1347년~50년 페스트 발생
1354년~62년 유럽(갈리폴리) 진출과 아드리아노플 점령
1372년 백운화상의 불경 발간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9))
1398년 코소보 전투
1439년 피렌체 종교회의
1452년 레오나르도 다 빈치 탄생
1453년 오스만 튀르크의 콘스탄티노플 점령
1455년 구텐베르크의 성경 발간
1475년 미켈란젤로 탄생
1481년 프랑스의 프로방스 합병
1489년 베네치아의 키프로스 섬 획득
1492년 아메리카 발견(콜롬버스), 기독교 세력의 그라나다 정복과 에스파냐 유대인 추방
1497년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해
1499년~1502년 튀르크-베네치아 전쟁
1517년~26년 오스만 튀르크의 시리아와 이집트 정복, 로도스 섬 정복, 헝가리 군대 이김.(1538년 베
네치아공화국을 이김. 1570년 튀니스 점령)

8) 앞서 소개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에 세 나라에 걸쳐 유행하였으며, 국가마다 조금씩 특징을 적용하여 만들었다. 한편 한국의 

예술품은 한자 독음을 적용한 이름이 많아서 이 이름을 새기는 것만으로도 작품 또는 전통예술의 특징을 조금 더 가까이 둘 수 있음. 이를

테면 금동(재료)+미륵보살(종교)+반가(자세)+사유(양식)+상(입체)임.

9) 白雲和尙抄錄佛祖直心體要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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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피에타, 미

켈란젤로, 16세기

그림 17 백운화상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 보물1132호

1575년 이탈리아 페스트 발생
1620년 북아프리카에 페스트 확산
1647년~54년 서지중해에 페스트 확산
1727년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아랍 문자로 된 인쇄물 첫 선보임

2. 종교의 목표

종교의 목표는 종교의 예술적인 목표, 종교예술의 목표와 함께 생각하는 제목
이다.

1) 신인동성동형 – 신과 인간의 융화 과정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고대에는 탄생 
신화와 함께 인간과 짐승의 몸을 결합하여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신의 형상
을 인간의 형상과 유사하게 묘사함으로써, 중세의 이 문제를 논쟁으로 풀도록 자
극하였다. 불교는 처음부터 계시를 받은 인물 싯다르타가 석가모니로 바뀌는 것으
로 표상화하였고, 기독교는 예수, 성모 마리아의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유일신에 
대한 우상숭배라는 문제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신과 인간이 하나의 형상 안에 융
합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2) 고딕과 고트 – 1986년 캔 러셀이 만든 영화 ‘고딕’의 공포성처럼 현대문화에 
녹아든 고딕은 어둡고 괴기스러운 빛과 어둠, 분위기를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고
딕메탈이나 고딕패션으로 넓혀 활용하기도 한다. 뾰족한 첨탑과 발전된 형태의 뾰
족한 아치10)가 있는 건축 양식을 가리키기도 하고, 게르만족의 일부로서 로마를 

괴롭혔던 종족의 이름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편 고딕은 예술사에서 근세적인 문학, 화풍, 기법이 발
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한 시기로 평가한다. 아울러 후기 고딕은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져서 
바로크, 로코코의 고전적인 양식 전개에 지속적인 계기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3) 수태고지(受胎告知) – 기독교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잉태하였음을 알린다는 한자 
독음이다. 마리아의 존재와 위상에 대하여 우상 숭배론이 나타나 성화상 파괴에 영향을 끼쳤다. 중
세를 거쳐 고딕기에 성당 제단화로 자주 등장하였고, 근세 이후 회화, 조각, 삽화 등등 다양한 형식
으로 나타났다. 제단화로부터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전형을 이루었다. 수태고
지는 ‘현신(現神)의 어머니’라는 표상과 밀접하여 수태고지 내용보다 오히려 그 표상화에 관심이 더 
커져서 수태고지를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다.

4) 피에타 – 피에타(Pieta)는 연민을 수반한 경건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표현한 미술작품에서 크게 번졌다. 수태고지와 함께 마리아의 대표적인 성모상
을 대변함으로써, 수태고지와 마찬가지로 중세, 고딕, 그리고 근세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었으며, 미
켈란젤로의 피에타(1499, 마리아의 가슴 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김.)가 보여준 전형성에 따라 이전 예
술가들-화가, 조각가-이 머리 부위를 무릎에 올린 정도의 피에타 구도에 변화를 일으켰다. 한편 불교
에서는 싯다르타(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어린 싯다르타를 두고 세상을 떠남으로써, 싯다
르타가 출가할 수 있는 계기의 하나인 고행을 번뇌하도록 만들었다.

5) 성모와 아기 예수 – 수태고지와 피에타처럼 예술가들에게 인기가 넘쳤던 소재였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제단화, 아기 예수의 재롱을 보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성모,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에
워싼 천사 등등 여러 가지 환경과 유사한 소재를 결합하였다.

6) 부활 – 피에타에 이어서 구원의 의미를 부여한 상징이다. 불교에서는 윤회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구원과 업보를 다시 되풀이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삶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의 영광
을 표상한다.

7) 종교개혁 – 종교개혁의 과정은 신과 인간,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매
우 중요하게 진화한 사례를 보여준다. 예술가는 여전히 권력자와 지배 계층화에 영향을 받고 제한적
인 활동을 하였지만, 점차 자유로운 예술 방법 마련과 개성 표현의 기회가 더 커졌다.11)

<참조 : 기원전>

3000년~2000년 초기 인도유럽어족 출현

10) 둥근 아치보다 무게를 더 효율적으로 견디며, 둥근 아치보다 건물의 전체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

11) 로마 교황과 가톨릭교회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타락을 비판과 그리스도의 교의에 맞는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비판으로 개혁을 

꾀한 운동으로서,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고 면죄부 판매를 공격한 일에서 비롯하였다.



8 예술사 3강 강의록.hwp

음악
소리(자연일체) - 교의(敎義, 찬송) - 규범(캐논, 아카데미) - 시원(다양한 음악과 엄격한 형식의 

대조) - 소리(순수성)

춤 즉흥(표현형식) - 제무(祭舞, 숭배) - 규범(아카데미, 형식미) - 시원 - 즉흥(본질)

미술 선(표현기법) - 도상 - 규범 - 시원 - 선(순수조형)

문학
글자(소통) - 신화(서사시, 송찬(頌讚), 경전) - 문예(문채, 소설과 시 형식의 완성) - 자연주의 – 

개념(기계)

2700년 무렵 이집트 대형 피라미드 탄생
1700년 무렵 이집트 힉소스족 출현
1600년 무렵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 전성기
2000년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 사르데냐의 누라기 문화, 코르시카의 토리 문화, 발레아레스 제도의 
탈라요트 문화
1290년~24년 람세스 2세 통치
1250년 무렵 모세와 히브리인들이 향한 팔레스타인 
12세기 말 트로이 멸망
1010년~970년 다윗 통치
814년 카르타고 세움
776년 최초 올림픽 개최
760년 호메로스 시작
753년 로마 건국
8세기 후반 남이탈리아에 위치한 그리스의 대부분 식민지와 시칠리아 개척
721년 사르곤 2세, 사마리아 정복
677년 아시리아, 시돈 정복
671년 아시리아, 티루스 공격
600년 마르세유 세움
336년~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 통치
264년~241년 포에니 전쟁 (218년~210년 2차 포에니 전쟁, 149년~146년 3차 포에니 전쟁)
122년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 세움
49년~44년 카이사르 로마 정복
27년 아우구스투스(옥타비아누스) 황제 칭호

3. 예술 형식

1) 음악

소리 – 자연일체, 성(聲), 음(音), 악(樂)
교의(敎義) – 찬송, 합목적형
규범(캐논) – 아카데미, 전형의 완성, 교향곡
시원 – 다양한 음악과 엄격한 형식의 대조
소리 – 순수성, 존 케이지

2) 춤

즉흥 – 신앙, 표현 형식
제무(祭舞) – 숭배, 종묘제례
규범 – 아카데미, 형식미, 발레의 전형
시원 – 춤의 연구, 규격과 민속의 혼합
즉흥 – 본질, 실험적인 춤, 내면, 원리, 머스 커닝햄

3) 미술

선 – 표현 기법
도상 – 이콘, 종교 형상화, 상징
규범 – 형상의 전형, 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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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 자연 - (    ) 예술 = 자연 + (    )

그림 20 성 이시드로의 

순례자, 고야, 1821

<참조> 검은 그림, 다크 

컬처, 중세.
그림 21 라오콘 

군상

그림 25 에리히 케스트너

1899~1974 호르스트 렘케

1922~1985 그림 22 제백석/ 

정가비도
그림 23 이

응로/ 군상

그림 24 기마인물토기

그림 27 메두사호의 뗏

목, 제리코, 1818

그림 26 마녀의 집

회, 1798-검은 그림

그림 19 알폰소5세, 피사

넬로, 피렌체 바르겔로, 

스테파노 다 체비오 제자

시원 – 역사적인 형상, 문화적인 형상
선 – 순수조형, 조형에 관한 인식 전환, 세잔, 피카소, 뒤샹

4) 문학

글자 – 소통, 복(卜), 기호, 갑골문자, 히에로타입
신화 – 서사시, 송찬(頌讚), 경전, 전형
문예 – 시학, 문채, 소설과 시 형식의 완성
자연주의 – 개념
기계주의 – 기호, 해석
초현실주의 – 의식과 무의식

4. 강의 정리

1) 신인동성동형은 인류가 선택한 예술 표현의 최고 가치이며, 해법이었다. 이로부터 자연의 모든 추
상과 모방 형식은 하나의 지표를 갖추었다.

2) 예술 형식 하나는 현대 예술이 탐구하는 원리의 밑거름이자, 예술사의 출발점이다. 예술 형식과 
그 요소가 작품의 근원인 것이다.

㉨이기만+예술사
<예술 토론>

 (1) 전자시대의 예술 가치는 전통적인 예술 가치와 어떻게 다른가.
 (2) 직접 보는 예술작품과 가상공간으로 보는 예술작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작품 감상법>

1. 예술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한다.

2. 수인(手印)의 형식이 불상의 예술 가치 변화와 밀접하다. 불상 가운데에서도 잘 
만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형태감은 비슷하지만 불상의 목적에 맞는 

형상화는 단순히 기교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손의 생김새나 
위치가 불상 전체의 옷, 자세, 역할 등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불상의 기본 요건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감상을 구별한다.

: 선정인, 전법륜인, 항마촉지인, 시무외인, 여원인, 지권인, 구품인(아미타)
: 두광, 육계, 나발, 삼도, 법의, 수인, 결가부좌, 대좌(앙련, 안상, 복련, 귀꽃/ 상ㆍ중ㆍ하대)

3. 예술 작품 ⇔ 감정이입 + 무관심

<책>

◇ 페르낭 브로델, 『지중해의 기억』, 강주헌, 한길사, 2012. 02.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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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의 유구한 역사를 곁에서 지켜본 최고의 목격자는 바로 지중해일 것이다. 누구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중해를 보고 또 보아야만 한다. (37쪽, 인용.)

◇ 알렉스 로스, 『나머지는 소음이다(The Rest is Noise)』, 김병화, 21세기북스, 2010. 06.

미국인들은 나치나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는 진보적 음악가들을 높이 평가했다. 1935년 다하우의 희
생자들에게 자신의 교향시 <미제레>를 헌정했던 뮌헨 작곡가 카를 아마데우스 하르트만은 정보통제
사단에 의해 나치의 점령기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으로는 놀랄 만큼 건전하고 참신한 음악관을 가진 
지극히 성실한 인물로 극구 칭송되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지 않아 하르트만은 뮌헨에서 무지카 
비바 연주회 시리즈를 조직했는데, 이 시리즈는 금지되었던 모더니스트들을 중요시하는 연주회였다. 
애석하게도 뮌헨의 음악 애호가들은 하르트만의 연주회 시리즈에 몰려가지 않았다. (527쪽, 요약.)

◇ 송혜진, 『한국음악사』, 두리미디어, 2007. 03.

정읍사

하 노피곰 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의 다롱디리

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드를 드욜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여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가논 점그세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 시릴 아이돈, 『인류의 역사』, 이순호, 웅진씽크빅, 2010. 01.

이 세상 어디에 살든 우리 모두는 아프리카인이다. 이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침팬지와 고릴라가 아
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붙임

박용운 외, 『고려시대사의 길잡이』, 일지사, 2007. 11.
캐서린 스푸너, 『다크 컬처』, 곽재은, 사문난적, 2008. 11.

<연습문제 : 다음 중 예술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소리의 형식을 성(聲), 음(音), 악(樂)으로 나눈다.
2) 신인동성동형은 예술 표현의 퇴보적인 현상이다.
3) 제무(祭舞)는 숭배와 종묘제례의 형식과 연결할 수 있다.
4) 이콘(Icon), 종교 형상, 상징을 연구하는 형식은 도상과 관계가 깊다.
5) 규범은 전형의 표상 중 하나이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만+예술사


